
말 없음으로써 말이 없는 곳에 이르고자

함이 선(禪)이요, 말로써 말이 없는 곳에 도

달하고자 하는 것이 교(敎)라고 하였다.

‘말 없음’이란 수단과 방편인 언어 문자를

떠나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라는 뜻이다.

‘말없음’이란‘깨달음’을뜻한다. 

알음알이를 떠나서 직접 체험으로 자신

의 참마음을 아는 것, 곧 깨달음을 얻으라

고 하는 것이 선이다. 마음은 선(禪)의 근본

뜻이요 말은 마음을 따라가는 교(敎)의 방

편이다. 비유하면 마음은 허공에 떠 있는

달이요 말은 하늘의 달을 가리

키는 손가락이다. <선가귀감> 6

장에서는말한다.

是故 若人失之於口則 拈花微

笑 皆是敎迹 得之於心則 世間鹿

言細語皆是敎外別傳禪旨

이 때문에 말에 속아 본뜻을 잃는다면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집어 들자 빙긋 웃

는 가섭의 미소’조차 다 교(敎)의 자취가

되고 만다. 그러나 본뜻을 알면 세간의 거

친 말이나 자잘한 말들까지도 모두 언어

문자 밖에서 법을 전하는 선(禪)의 근본 뜻

이된다.

말에 속아 본뜻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근본 마음자리에서 모든 법은

본디 말을 떠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없으

며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끝내는 평

등하여달라질것이없다.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말을 한다거나 이름을 갖다 붙인다거나 시

비 분별하는 생각으로 헤아리고 추측한다

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본뜻을 알지

못한다면 선(禪)에서 전법(傳法)의 대표적

인 상징으로 삼는‘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집어 들어 올리자 빙긋 웃는 가섭의 미소’

조차 다 교(敎)의 자취가 되어 죽은 문구가

된다.

반대로 중생의 시비 분별을 다 떨쳐서

본뜻만 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늘 바른

법을 말하고, 땔나무 하는 아이나 소치는

늙은이가 다 깊은 이치를 논하며, 소 울음

이나 닭 우는 소리까지도 빠짐없이 부처님

의법을전한다는소리임을알게된다. 

옛날 마조 스님(709~788)의 법을 이은

보적 선사가 푸줏간 앞을 지나갈 때였다.

고기를 사려는 사람이“맛있는 살점을 잘

라주시오”라고하니, 푸줏간주인이“저어

손님, 이 고기 어느 부분인들 맛있지 않은

살점이있겠습니까?”라고하였다. 

스님은 이 소리에 문득 크게 깨친 바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세간의

거친 말 자잘한 말들까지도 모두 언어 문

자 밖에서 법을 전하는 선(禪)의 근본 뜻이

될수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여 <선원제전집도서

>에서는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一切諸法 唯依妄念而有差別 �離妄念則

無一切境界之相 是故諸法 從本已� 離言

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

��可破壞是一心故名眞如

모든 법은 오로지 헛된 생각으로 차별이

있다. 헛된 생각을 떠나면 온갖 경계로서

나타나는 모습은 없다. 이 때문에 온갖 법

은 본디 말을 떠나 있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며 생각을 벗어나 있으므로 끝내는 평

등하여 달라질 것이 없어 파괴할 수 없다.

오직 일심(一心)일 따름이니 그러므로 진

여(眞如)라고한다. 

서산스님은말한다. 

“법에는이름이없기때문에말로표현할

수없고법에는모양이없기때문에마음으

로 그려내지를 못한다. 말에서 머뭇거리면

본디 마음을 잃고, 본디 마음을 잃으면‘부

처님이 꽃 한 송이를 집어 들자 빙긋 웃는

가섭의 미소’조차 다 말장난에 떨어져 끝

내는죽은것이되어버리기때문이다. 

마음의 본뜻을 안 사람은 저자거리의 이

야기조차 훌륭한 법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제비 소리까지도 실

상(實相)의 이치에 통달한 소리로 듣는다.

이 때문에 늘 참선만 하고 있던

보적 선사는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상주의 통곡소리에 문득

깨치고 나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기뻐했다고한다. 

임제 스님(？~867)의 법을 이

은 보수 스님이 공부하러 다닐

때였다. 하루는방장큰스님께서‘부모님이

너를 낳기 전 너의 본래면목(本�面目)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을하지못했다. 

어느 날 스님이 길을 가다가 저자거리에

서 주먹다짐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

었다. 스님은 싸움 끝에‘참으로 면목이 없

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크

게 깨쳤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선(禪)이

근본이고 교(敎)는 방편이라는 이치를 밝

혀주는것들이다.”

서산스님은다시게송으로말한다.

明珠在掌�去�來

밝은구슬내손안에놓여있으니

이리궁글저리궁글가지고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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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길

사찰에 들어설 때면,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이 있지요? 바로 일

주문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일주문 앞에서 걸음걸이와 행

동거지를 경건하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주문은 사찰의 규

모와 그 절의 스님들의 수행력, 분위기, 역사와 전통을 충분히

느끼게하지요.

그럼 왜 일주문을 세웠을까요? 먼저 일주(一柱)는‘일심(一

心)’을상징합니다. 일심으로진리의세계로들어가라는가르침

인 겁니다. 그래서 불자든 비불자든 일주문을 통해 절집에 들어

오면, 신분, 지위고하를막론하고차별없이부처님의가르침과

만날수있는거지요. 

일주문은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둥이 한 줄

로 서 있습니다. 또 거의가 다포(多包)형식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죠. 자세히뜯어보면, 기둥이유달리굵습니다. 엄청난지붕무

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현판도 있습니다. 대개 절이

위치한 산 이름을 함께 병기하죠. 영축산 통도사, 금정산 범어

사, 가야산해인사등이란말이생각나지요? 

김철우기자 in-gan@buddhapia.com

일주문(一柱門)은 어떤 문?

<8> 선(禪)의 근본 뜻과 교(敎)의 자취

모든 법 말을 떠나 있고 평등

본뜻 알지 못하면 죽은 문구

대승은 보살을 새로운 인간상으로 내세

웠다. 그와 더불어 성문과 연각의 이승(二

乘)은 소승의 길로 낮춰 평가되었다. <반야

경> 가운데 하나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성문의길과연각(벽지불)의수레에속하

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련하는가. 그들은 이

렇게 생각한다. ‘오직 나의 자아만을 나는

길들일것이다. 오직나의자아만을나는평

화롭게할것이다. 오직나의자아만을나는

니르바나로이끌게할것이다.’그리고그들

은그렇게하기위해서유익한기반(善根)을

닦는다. 보살은 그러나, 그렇게 수련해서는

안된다. 보살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유익한 기반을 닦아 나가야한다. 나는 나의

자아를진여(眞如)에머물게할것이다. 아울

러, 다른모든생명을또한진여에머물게하

여, 헤일수없이많은존재를니르바나로이

끌것이다.”(콘즈, ‘불교, 그핵심과발전’)

“성불하십시오”라는인사말

소승은 해탈로 이르는‘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살은 그

것과 더불어, 아니 그것보다 더욱 더‘자

비’가더큰덕목이라고생각한다. 

홀로 깨달아 해탈하겠다는 것은 지독히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은 불교가 지향한 목

표인 무아에 어쩌면 가장 크게 반하는 태도

일 수도 있다. 결국, 진정한 무아(無我)는 타

자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바치는

것이라야한다! 이것이역설이다. 

최고의 깨달음, 즉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는 이 역설적 마음가짐을 가질 때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붓다는 수보

리에게,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

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영웅적 발원을 발보리심(發菩提心), 혹

은 발심(發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종교

적회심에해당한다. 

세상에! 이를 자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정 이 보살의 서원을 자기 것으로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루 중 얼마나 그렇

게살고있는가. 나는자신이없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버거워한

다. 이 세상 목숨 하나 붙이고 사는 것이 팍

팍하기 이를데 없다. 오죽하면 고해(苦海)

라 하겠는가.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내 인생은 접고, 다른 생명을 위

해목숨을바치라니…. 

나는 불교가 이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불교는 지금 너

무 인플레되어 있다. 사람을 만나면, “성불

하라”고 말하고, 아무에게나“보살님”이라

고 부른다. 이름이 실상에 대한 착각과 오

해를 증폭시킨다는 것은 불교의 근본 인식

이다. 재사(在寺)든, 재가(在家)든 부처님을

등에 업고, 먹물의 권위에 싸여, 위선의 거

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나는 싫고 역겹

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

에는 돼지만 보인다는데, 내가 바로 그런

류의사람이라서그런지모르겠다. 

의타기의법계총상

역시 아직 내 마음의 때와 장애가 충분히

벗겨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의

식해도강박이된다. 나는보살의길에아득

히 까마득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도,

또한편내불성의힘과빛을전적으로믿는

다. 이 두 길은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

나내가이즈음분명히깨닫는것이있는데,

길은하나가아니고둘이거나, 아주많다. 

하나만을 고집하면 마구니 혹은 이단의

길로떨어진다. 불교가그래서가장적게이

단이고위험도가장적다. 팔만사천의길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 그것들은 서

로 모순되고 엇갈리지만, 그러나 그게 도구

인 한, 굳이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일 필요가

없다. 예를들면못을박는망치와밥을담는

그릇이서로연관될필요는없을것이다. 

두번째 길에서 나는 불성을 믿고 마음을

편안히여유롭게가지려고노력한다.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할때, 혹시내가나의습관과

편견에 젖어, 혹은 내 이해에 너무 절박해서

사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고, 공정하게처리

하는데실패하고있는지를물어본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하는 섭섭함이나,

작은 부당한 대우 정도는 스쳐가는 바람 정

도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명백한

악의로 나를 해친다든지, 공공의 이익을 훼

손하는 사람은 응분의 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평화이다. 평화는 모든 것

을용서하는데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신

세를 생각한다. 나는 물과 불, 공기와 자연

에게, 그리고 농부와 상인, 가족과 이웃의

신세를지면서생명을유지하고있다. 

나는 그런 만큼 얼마나 빚을 갚고, 나머

지를 베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만일, 여

기서 저울이 보답보다 신세 쪽으로 기운다

면그건죄를짓는일이다. 

그동안 너무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 내

주머니의 것을 꺼내줄 줄은 몰랐다. 그렇

다. 나는 나가 아니다. 누구도 홀로 있지 않

고, 서로 중중의 인연으로 엮여 있기 때문

이다. 나는 나밖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리

고 그들에 의존해서야 비로소 존재한다. 세

계는 이런 의타기(依他起)의 중중 무진한

법계(法界)의총상(總相)이다. 

보살의발심과여정

보살은 이런 류의 발심을, 소박한 생활

공간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크게, 지

구적우주적지평위에세운사람이다. 

콘즈는스즈키다이세쯔의<인도대승불

교 논집(On Indian Mahayana Buddhism)>을

위해 쓴 긴 서론에서 반야부 경전에서 읽은

보살의삶을몇가지단계로요약해주었다. 

1) 보살의 삶은 보리심, 즉 붓다의 깨달음

을얻겠다고갈망함으로써시작한다. 

2) 그 이후, 몇 겁의 세월을 그 목표를 위

한 수련, 즉 여섯 바라밀을 닦아 나간다. 6

바라밀이란, 베품(布施), 계율(持戒), 인내(忍

辱), 열정(精進), 집중(禪定), 지혜(般�)이다. 

3)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살은‘지

혜’와‘자비’라는 두 강력한 동기에 의해

추동된다. 지혜는 모든 존재의 공(空)함을

깨닫는 것이고,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서비

스를하겠다는마음이다. 

4) 지혜의극치에서모든존재의공함을깨

닫고 나면, 이제 순수하게 자비만이 보살을

밀고나가는힘이된다. 보살은몇겁을일체

중생에게그들의필요에따라이익을샤워시

켜 준다. 물론 그는 알고 있다. 일체가 공(空)

함으로, 중생도 환상이고, 그들의 곤경도 환

상이며, 또한그의도움도환상이라는것을. 

5) 보살의 정신적 진전은 열 개의 단계로

나눈다. 화엄은 이를 십지(十地)로 정리했

다. 처음 여섯 단계는 자신의 완성에, 다음

일곱째부터는 천상적 보살의 무공용행(無

功用行), 즉‘인위적 노력 필요없는 실천의

삶’이 된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에서 그는

여래가된다. 

6) 붓다를 성취할 때, 보살은 붓다의 삼신

(三身), 즉‘세 개의 몸’을 실현하게 된다.

법신(法身)과 보신(報身), 그리고 화신(化身)

을…. 

보살은 이런 점에서 마하살, 즉‘위대한

영웅들’이다. 두 개념을 붙여 보살마하살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사의경(不思議

經Acintyasutra)>을 보면 그의 열망은 영웅

적스케일을갖고있다. 

“그는 일체의 중생을 교화시키기를 갈망

하며, 일체의 붓다를 섬기고 기리기를 갈망

하며, 부처님 세계(佛界)의 모든 영역을 정

화시키기를 갈망하며, 마음 속에 붓다의 모

든 가르침 담기를 갈망하며, 모든 불계의

세세한 지식 갖기를 갈망하며, 붓다를 둘러

싼 모든 집회를 파악하기를 갈망하며, 모든

생명의 생각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때를

벗겨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헤아리기를 갈

망한다.”(콘즈, ‘금강경 영역(Diamond

Sutra)’)                            ■한국학중앙연구원

2부 29강 : 보살마하살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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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 ‘자비 샤워’틀어주는 사람들


